
축구
2020년 11월 25일8 수요일

오늘 경남 vs 대전하나 K리그2 준PO 단판승부…승자의 1부 승격 가능성은?

K리그에 준플레이오프(준PO)가 도입
된 때는 2014시즌이다. 처음으로 승격과
강등이 동시에 시행된 2013시즌에는 자
동 강등(1부 13위·14위)과 승강 PO(1부
12위 vs 2부 1위)만 있었다. 2부 3위와
4위가 격돌하는 준PO는 승격을 위한 관
문을하나더 둔셈이다. 처음 3년간은준
PO 승자의 파란이 주목을 받았다. PO∼
승강 PO까지 가뿐하게 통과하며 지상과
제인 승격에 성공했다.

2014시즌에는 광주FC가 이슈의 중심
에 섰다. 4위로준PO에 턱걸이한광주는
3위 강원FC를 1-0으로 눌렀다. 이후 파
죽지세였다. PO에서 안산을 3-0으로 돌
려세운 뒤 1부 11위 경남FC와 승강 PO
에서도 1승1무를 거두며꿈을 이뤘다. 광
주는 아래 순위(4위 또는 5위)로 승격을
이룬 유일한 팀인데, 남기일 감독대행

(현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의 주가가 높
았던 시즌이었다.

2015시즌은 ‘공격축구’를 앞세운 조덕
제 감독의 수원FC의 해였다. 3위 수원F
C는 준PO에서 4위 서울이랜드FC와 난
타전 끝에 3-3으로 비겼는데, 리그 순위
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규정 덕분에 PO
에 올랐다. PO에서 대구FC를 2-1로 꺾
었고, 1부 11위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P
O에서도 2승으로 1부 무대에 올랐다.

2016시즌에는 강원이 히트를 쳤다. 당
시 2부 1위 안산무궁화의 신생팀 창단으
로 승격 자격이 박탈되면서 준PO는 4위
(강원)와 5위(부산)간 대결로 벌어졌다.
결과는 최윤겸 감독의 강원의 1-0 승. 이
후 부천FC와 PO에서 승리(2-1)한 데 이
어 성남FC와 승강 PO에서도 홈 1차전
0-0, 원정 2차전 1-1 무승부로 ‘원정 다
득점 우선 원칙’에 따라 승격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17시즌부터다.
준PO에서 성남을 누른 아산 무궁화는 P
O에서부산에 0-3으로완패했다. 2018시
즌 준PO 승자인 대전 시티즌은 PO에서
부산에 무릎을 꿇었다. 2019시즌 역시

부천을 따돌리고 PO에 진출한 FC안양
이 부산에 0-1로 패했다. 공교롭게도 최
근 3시즌 연속 부산의 PO 아성에 무너졌
다. 지난해까지 6번의 준PO 승자 중 1부
까지 오른 경우가 3번이고, PO에서 진
경우도 3번이다.

이제 관심은 2020시즌이다. 설기현 감
독의 경남과 조민국 감독대행의 대전하
나시티즌이 25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
에서 준PO를 치른다. 이번 시즌에는 승
강 PO가 없다. 따라서 준PO와 PO, 딱
2경기만 이기면 곧바로 승격이다.

기록상 경남이 유리하다. 올 시즌 2승
1무로 앞섰고, 홈에선 2승이다. 역대전
적에서도 2008년 이후 홈에서 14경기
연속 무패(9승5무)다. 또 대전은 외인 공
격수 안드레(13골)가 경고누적으로 결장
한다.

하지만 단판승부는 예측불허다.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이 승부를 크게 좌우한
다. 과연 준PO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
고 이 팀이 2016시즌 이후 4년 만에 승격
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승강PO없는올시즌…2경기만이기면돼!
처음으로 준PO가 도입된 2014시즌
4위 턱걸이한 광주FC 1부 승격 성공
2015년 수원FC·2016년 강원 파란

경남 설기현 감독 대전하나 조민국 대행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위협을 뚫고 성공리에 2020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는 K리그와 하나금융그룹
의 동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24일 “내년 이후에도 하나금
융이 K리그의 타이틀스폰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프로축구연맹과 오래 전부터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맹도 “계약이 끝날 하나금융과 스폰서 관
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
다.

전북 현대의 사상 첫 4연패로 귀결된 K리그1(1부)은
큰 사건사고 없이 종료됐고, K리그2(2부)는 1장의 승격
티켓을 놓고 치러질 준플레이오프(준PO·25일 창원)와
PO(29일 수원)만 남겨놓은 상태다.

하나금융은 2017년부터 K리그의 타이틀스폰서를 맡
아왔다. 4년 계약으로 연간 35억 원씩 프로축구를 후원
했다. 특히하나금융은축구국가대표팀도 1998년부터후
원했고, 프로·아마추어 클럽이 총출동하는 FA컵과도 꾸
준히 함께했다. 코로나19가 강타해 명맥이 끊겼지만, K
리그 올스타전도 2012년부터 후원한 바 있다.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둔 가운데 K리그와 하나금융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코로나19 시국에서 마땅한
플랜B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류는 나쁘지 않
다. 후원규모 감축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한 축구인
은 “큰 변수가 없다면 기존 규모 선에서 K리그와 하나금
융의 후원 재계약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김정태하나금융회장은역시연말로임기가만료
되는 권오갑 프로축구연맹 총재(현대중공업지주 회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남장현 기자

코로나 악재 극복한 K리그
하나금융과동행유지전망
올해 연말 타이틀스폰서 4년 계약 만료
재계약 협상 순항…후원 규모 비슷할듯

K리그1(1부)과 FA컵, 국내무대는 막을
내렸지만 2020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
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
CL) 동아시아권역대회가 카타르 도하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K리그1 4연패에 성공
한 전북 현대, 2년 연속 준우승한 울산 현
대, FC서울과 수원 삼성이 출전했다.

도하의 일상은 상당히 빡빡하다. 조금도
여유를 느낄 수 없다. 카타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율
적 대처를 위해 출전팀들을 ‘버블(bubble·
방울)’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서다. ‘버블’은
마치 물방울처럼 안팎의 접촉을 완벽히 차
단한다는 의미다.

수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전북
과 서울, 울산과 수원이 대회 기간 같은 숙
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단의 삶은 지극

히 단조롭다. 리조트와 훈련장, 경기장만
왕복할 뿐 일체의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다. 숙소 주변 산책도 불가능하다.

또 ‘버블’로 묶인 지역 곳곳에 배치된 경
찰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서울 이지
훈 운영홍보팀 과장은 “경비인력이 엄청
나다. 에스코트 없이, 공식허가 없이 이동
이 불가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방 출
입도 제한하고 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심지어 숙소 안에서도 같은 팀 선수들은
팀 미팅과 웨이트트레이닝만 아니면 마주
할 일이 거의 없다. 전북의 경우 식사와 간
식도 방에서 한다. 카페, 레스토랑 등 호텔
내 상업시설도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 “야
외수영장과피트니스센터가유이하게오픈
된 공간인데, 시간 단위로 같은 숙소에 머
무는 팀들이 나눠 쓴다”는 것이 전북 김상
수 홍보팀장의 전언이다.

그래도 체류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자
선수들은 ‘방콕’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T

V로 ACL 경기를 시청하고 독서 외에 태블
릿PC와 노트북, 휴대폰으로 게임과 소셜
미디어(SNS)를 즐긴다. 밀린 드라마와 영
화, 외화를 아껴보기도 한다. 동영상으로
홈트레이닝을 배우는 경우도 있다. 울산이

경민 홍보담당관은 “대표팀 선수들이 많아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더라. 각자 루틴을 지키며 대회에 임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카타르 정부, 안팎 접촉 완벽 차단
선수들TV시청·홈트등방콕생활

삼엄한경비…훈련장만허락된 ACL 전사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카타르 정부는 특정 지역에 모든 팀을 몰아넣고 관리하는 ‘버블’을 운영하고
있다. 외출은커녕 가벼운 산책조차 불가한 답답한 환경이지만, 각 선수단은 시간을 잘 보내는 나름의 요
령을 찾아가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울
산 선수단의 훈련 모습.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